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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키우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16-01-29

미국 미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씨는 자칭 사회주의자입니다. 정치활동은 무소속으로 해왔으면서 버먼트 (Vermont) 주 출신 상원의원이었지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하여 전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Hilary Clinton)여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하여 좌파 성향이 있는 정당인데 역시 정당의 색깔을 나타내듯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법인 소득세를 결국 90%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힐러리 전 장관도 법인 소득세를 지금보다 훨씬 올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자본주의의 상징인 기업과 주식시장을 적대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주식시장 책임자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기업가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법인소득 세율을 결국 90%까지 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현 최고 39.6%로부터 50%로 올리고 투자로 얻는 소위 자본 소득세율도 현 20대 중반 퍼센트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의 미국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세율을 올리자는 정당과 세율을 낮추자는 정당이 판이한 경제이념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연구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며 정부의 세입은 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 제국은 앞을 다투면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 반세기 동안 대체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춰왔습니다. 1950년 대에  50%대에 있었던 법인세율을 점점 낮춰서 지금은 35%입니다. 그러나 이 35%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25%입니다. 이는 16.5%인 홍콩, 17%인 대만, 20%인 영국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중국과는 동등한 세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35%로 세계 최고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대폭 강화하려면 법인 세율을 현재의 35%로부터 15%로 낮춰야 한는 목소리가 경제인들로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직접 간접으로 경제적인 경쟁을 하는 국가들은 모두 법인세율을 낮췄습니다. 독일은 29.65%, 프랑스는 33.33%,  중국은 25%,러시아는 20%입니다. 

미국은 높은 생산성과  전통적인 창의력 덕분에 세계제일의 국내총생산량 즉 GDP를 16조 달러 선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법인세의 해독을 크게 입지 않고 있지만, 세계제일의 높은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불원간에 경제가 후퇴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에 평균 40%였던 법인세율을  현재 평균 25%로 낮춰졌습니다.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않거니 덜하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나 정부나 유권자들이 법인과 자본소득 세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미국의 경제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끝
